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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 위민 원트’, 그녀의 진짜 마음을 읽어라!

광고인이라면 꼭 봐야할 영화

〈왓 위민 원트〉를 다시 봤다.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땐 멜 깁슨의 매력과 헬렌 헌트의 

당찬 연기가 살아 있는, 가볍고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 

정도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광고·마케팅 업계에서 일하

며, 이 업계 전반의 흐름과 현장을 두루 접한 뒤 다시 보

니 이 영화는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왔다. 

다시 작품을 접했을 때, 이 작품의 중심은 로맨스가 아

니라 ‘착각과 편견’, 그리고 그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를 보여주는 이야기에 가까워 보였다. 그리고 그 착각

은, 광고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쯤 경험해봤을 법한 종류의 것이었다. 

“나는 타깃을 잘 안다”는 가장 위험한 확신

멜 깁슨이 연기한 닉 마샬은 잘나가는 광고 크리에이티

브 디렉터다. 그는 ‘여성이 좋아할 법한 남성의 이미지’

를 전면에 내세운 남성용 제품 광고로 성공을 거듭해왔

고, 그 경험을 근거로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한다. “나는 

여자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이 지나치게 단단한 확신에서 시작

된다. 닉은 여성을 이해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시선으로만 해석해왔을 뿐이다.

영화는 이 오만한 자기 확신을 가장 판타지적인 방식으

로 무너뜨린다. 닉은 우연한 사고를 통해 여성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여성들의 ‘진짜’ 속마

음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그의 세계에는 커다

란 균열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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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는 건 ‘비밀’이 아니라 ‘외면했던 진심’

닉이 듣게 되는 건 충격적인 고백이나 화려한 비밀이 

아니다. 그동안 애써 무시해왔던, 혹은 굳이 들으려 하

지 않았던 너무도 일상적인 진심들이다. 회의실에서, 엘

리베이터 안에서, 메모장 위에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고

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

었다. 영화는 그 ‘속생각’을 닉에게 그대로 들려준다. 

영화 속 설정은 비현실적이지만, 영화가 포착하는 장면

들은 놀라울 만큼 현실적이다.

특히 광고 회의 장면이 그렇다. 아이디어는 넘치고, 타

깃 세그먼테이션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타깃의 목소리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각자 머릿속에 있는 ‘타깃 스테레오타입’을 기준으로 기

획이 돌아가고, 목소리는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2000

년대 초반 영화임에도, 오늘날 광고회사 회의실의 모습

과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이다.

“분명 그렇게 생각했잖아! 정답이 아니라고?” 

닉은 이 말도 안 되는 초능력을 얻고 난 후, 여성 소비자

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전혀 아니다. 오히려 처음

엔 능력을 얻기 전만 못한 모습을 보인다. 여성의 마음

을 읽고, 그 내용을 그대로 아이디어로 옮기지만 반응

은 냉담하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맞는 답도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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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짚는다. 속마음은 존

재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길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마음속 생각은 나만 알고 싶은 영역일 수 

있고, 그렇기에 누군가 대신 말해주는 순간 오히려 불편

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닉은 혼란스러워한다. 진실을 듣고도 무엇을 말

해야 할지, 어디까지 다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이 혼란은 달시를 만나며 더 분명해진다. 헬렌 헌트가 

연기한 달시는 이 영화에서 ‘여성 타깃 광고’의 상징이

자, 여성 소비자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흐름 속

에서 회사에 합류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리더다. 남성 

중심 조직 안에서 스스로를 증명해온 인물이고, 그만큼 

단단하다.

닉과 달시가 계속 부딪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닉은 

그녀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달시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달시는 이해받고 싶어 하지만, 동정이나 

가짜 공감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닉은 달시의 마음을 

듣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 속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기

에 둘은 계속 어긋난다. 

마음 속 진실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을 다루는 방식이 중요했던 것.

이 지점은 지금의 광고 실무자들에게 영감을 준다. 타깃

에 대한 말은 넘치지만, 정작 타깃의 공감을 얻지 못하

는 기획. 의도는 선하지만, 결과적으로 불편함을 남기는 

메시지. 영화는 이 묘한 어긋남의 원인을 적나라하게 보

여준다. 숫자와 데이터가 업무의 핵심 기준이 되는 현 

시대의 광고/마케팅 업계를 떠올리면, 더더욱 날카롭게 

와닿는 대목이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이 영화는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

는다. 대신,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생기는 맹점을 

조용히 드러낸다. 누군가의 생각을 대신 말하고, 누군가

의 감정을 ‘적당히 번역해’ 메시지로 포장하는 일이 얼

마나 쉽게 엇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왓 위민 원트〉에서 진짜 ‘슈퍼 파워’는 초능력이 아니

었다. 상대의 마음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묻는 용기. 스스로의 기준을 의심해보는 태도다.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누구의 언어로 바꾸고 있는가. 

유쾌한 외피 속에 꽤 날카로운 질문을 품은 영화. 광고

인이라면, 한 번쯤 리와인드 해볼 만한 클래식이다.

필자 | 이준형

한국광고주협회 콘텐츠기획팀 문화팀장으

로 재직 중이다. 단국대학교에서 미디어커

뮤니케이션학을 전공했으며, 2024년 협회 

입사 이후 MZ세대 소비 문화와 마케팅 트

렌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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